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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배우 자신의 창작재료이자 동시에 표현매체인 정서와 신체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탄생한 ‘인체

역학’은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과 더불어 배우 연기 방법론의 최초의 본격적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특

히 자극과 충동, 그로 인한 반응이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메커니즘을 배우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인체역학’

의 심리․신체적 특징들은 감정 표현에 지나치게 집중되었던 자연주의식 연기 접근 방법의 새로운 대안으

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심리․신체적 특징으로서 유사한 출발점을 지닌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신체적 행동의 방법론’에 

비해 ‘인체역학’은 한국 내 배우 교육과 훈련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20세기 중반까지 러시아 내에서 메이어홀드 연구가 금지되었던 정치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연기예술이 

갖는 무형의 특징들을 출판물, 특히 번역서에 의존하여 설명될 수밖에 없었던 전달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체역학’을 한국 내 배우 훈련 방법의 새로운 대안으로 보고, 그것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실제 배우 교육 현장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중심어 :∣인체역학∣메이어홀드∣연기 방법론∣배우 훈련법∣

Abstract

The ‘Biomechanics’, which was devised to systematically train actor's material and medium, 
is evaluated as the first approach to an acting method in earnest with Stanislavsky’s ‘System’. 
Especially, due to the psycho-physical features of ‘Biomechanics’ that helps an actor to master 
a mechanism of human being such as stimulus, impulse and reaction, it was valued as an 
alternative for a naturalistic acting method that was excessively focused on the actor's 
emotional expression.
However, the ‘Biomechanics’ is not utilized with activity in a field of actor training in Korea 

compared with Stanislavsky’s ‘The Method of Physical Action’ which has a similar starting 
point as the psycho-physical feature. It is because of a political reason that a study for 
Meyerhold was officially forbidden in Russia until the mid-twentieth century. It is also because 
of a limit that incorporeal features of the ‘Biomechanics’ could not but be explained only by 
publications, especially translation.
In this sense, as part of seeking for a new alternative of acting methods in Korea, this study 

will explore a possibility of applying the ‘Biomechanics’ to the actual actor training field through 
correct understanding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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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는 메이어홀드(Vsevolod Emilevich Meyerhold, 

1874-1939) ‘인체역학’(Biomechanics)의 형성 배경과 

이론적 원리를 다루었던 이전 연구의 연장으로서, ‘인체

역학’의 실제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 내 

배우 교육과 훈련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효용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주지하다시피 메이어홀드는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초

기 작품들에서 배우로 직접 참여하며 자연주의 연극 양

식이 갖는 한계를 체감하였고 이후 독자적인 작업들을 

통해 자신만의 연극적 가치관을 정립했다. 메이어홀드

가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스타니슬라브스키와 단첸코

(Vladimir Ivanovich Nemirovich-Danchenko)의 방식

에서 비판한 부분은 바로 ‘연극성’(theatricality)2의 결

핍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한 자연주의 연극 양식은 관객들의 연극적 

상상력을 누릴 권리를 빼앗아가고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들을 단순화 시킨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연극이 단순히 일방적 관람의 대상이 

아닌,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것처럼 정치․사회적 소통

의 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극예술이 가져야 할 본연의 연극

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

해 메이어홀드는 다양한 배경 이론과 원리들을 차용하

였다. 먼저 기승전결 식의 전통적 텍스트를 거부하고 

생략과 함축 등 과감한 편집을 통해 새롭게 구성함으로

써 마치 영화와 같은 효과를 무대 위에서 창조하고자 

하였다[1]. 음악의 역할을 증대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일

률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닌 주관적이고 개별

적인 인상을 받도록 유도하였고, 구성주의 무대 양식을 

1. 메이어홀드 ‘인체역학’의 형성 배경과 이론적 원리에 대해서는 본 연

구자의 이전 연구 “배우 훈련 방법의 대안으로서 메이어홀드 ‘인체

역학’의 효용성 Ⅰ - ‘인체역학’의 형성 배경과 이론적 원리를 중심으

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2014를 참고할 것.

2. 여기서 말하는 ‘연극성’이란 연극이라는 예술장르가 타 장르와 구분

이 되는 ‘연극 본연의 성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현장성, 즉흥

성, 허구성 등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특히 메이어홀드는 자연주의 연

극이 갖는 일루젼의 특성을 거부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연극이 ‘연극’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에서 ‘연극성’의 중요성을 역설하

였다.

이용하여 작품의 상징성을 돋보이게 하고자 했다. 배우

들의 연기에 있어서는 ‘양식화’(stylization) 및 그로테

스크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 코메디아 

델아르테(Commedia Dell’arte), 마스크, 일본과 중국 연

극이 갖는 연극적 특성들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파블로

프(Ivan Petrovich Pavlov, 1849-1936)의 ‘조건반사’ 이

론과 미국의 경영학자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 1856-1915)의 경영관리 이론인 ‘테일러리

즘’(Taylorism)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었다.

메이어홀드가 배우 훈련 프로그램으로 창안해 낸 ‘인

체역학’은 이러한 그의 연극적 가치관과 미학 사상들이 

망라되어 있는 집약체로서 그의 연극 작업의 핵심에 자

리하고 있다. 메이어홀드는 ‘인체역학’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로 하여금 어떠한 내․외적 자극에도 마치 기계와 

같이 완벽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개발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즉, 매

일 달라지는 배우의 ‘감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대안으로 ‘인체역학’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2]. 

‘모든 심리적 반응은 신체적 행위에서 비롯된다’라는 전

제 아래 자극과 충동, 그로 인한 반응으로서의 행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구성된 ‘인체역학’의 심리․신체적

(psycho-physical) 특징들은 배우로 하여금 인간의 본

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을 ‘의식적으로’ 터득하

게 한다. 이를 통해 대사나 감정 표현이 배우의 의도대

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충동과 자극에 대한 결과물

이라는 것을 하나의 체계적인 틀 안에서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인체역학’의 심리․신체적 특징

들이야말로 언어와 배우 자신의 감정 표현 위주로 치중

되어 있는 현대의 배우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도 효과적

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신체적 특징으로서 유사한 출발점을 

가진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신체적 행동의 방법론’(The 

Method of Physical Action)이 한국의 연기 교육 현장

에서 에뜌드(Études) 형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는 반면에 메이어홀드의 ‘인체역학’은 그것의 이론적 소

개에 그치며 실제 배우 교육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3 그것은 하나의 연기 방법

3. 한국 내에서는 현재 계명대학교 연극예술과에 조교수로 재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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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라는 것이 번역된 책에 실린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

는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없는 한계 때문일 것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메이어홀드의 대표 연구가 중 한 사람인 

조나단 피치스(Jonathan Pitches)가 지적한 것처럼 ‘인

체역학’ 자체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것이 갖

는 특징들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3].

이에 본 연구가 비록 글과 사진들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같지만, 그 동안 한국 내 번역

서와 기타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한 ‘인체역학’의 실제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인체역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될 ‘인체역학’ 프로그램들은 

본 연구자가 2012년 11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

지 러시아의 GITIS(러시아국립공연예술대학)에서 참

여했던 메이어홀드 워크샵을 통해 직접 경험했던 것으

로, ‘인체역학’의 이론적 접근과 실제의 차이를 구분하

고 이를 한국의 배우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

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인체역학'의 구성요소

‘인체역학’은 1920년경에는 약 20개에 해당하는 에뜌

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후대의 제자들과 연기 

지도자들에 의해 변형된 형태를 제외하면, 메이어홀드 

‘인체역학’의 에뜌드라 정확히 불릴 수 있는 것들은 ‘돌 

던지기’(Throwing the Stone), ‘활쏘기’(Shooting the 

Bow), ‘뺨 때리기’(The Slap), ‘칼로 찌르기’(The Stab 

with the Dagger) 그리고 ‘가슴까지 뛰어오르기’(The 

Leap to the Chest) 이렇게 5개가 남아있다[4].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체역학’을 좁은 의미에서 정의한, 

즉 ‘메이어홀드에 의해 개발되어 ‘인체역학’의 프로그램

이라 명명된 에뜌드의 집합’이라 정의되었을 때 해당되

는 것일 뿐,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인체역학’은 메이

어홀드가 배우들에게 요구한 워밍업 훈련들과 리허설 

Marina Raznochintseva가 메이어홀드의 ‘인체역학’을 배우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는 러시아 유학파 

출신의 연극인들이 주축이 된 극단에서 워크샵을 개최하여 단발적

으로 ‘인체역학’을 ‘체험’해 보는데 그치고 있다.

중 적용했던 다양한 심리․신체적 방법론들까지 포함

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실제로 GITIS에서 진행된 워크

샵에서도 위의 에뜌드들을 진행하기 전, ‘인체역학’의 

원리가 적용된 다양한 워밍업 훈련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인체역학’이 갖는 구조적 원리를 배우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인체

역학’을 통해 배우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배우들은 ‘인체역학’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떠한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 

훈련을 해야 하는지 등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만이 ‘인

체역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인체역학’ 훈련 프로그램의 목표를 요약해보자

면, 1) 배우로 하여금 자신의 균형과 중력의 중심을 느

끼게 하여 자기 자신의 신체를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

는 능력을 부여하고, 2) 배우 자신과 무대 공간, 상대 배

우 그리고 무대 장치와의 입체적인 조화를 가능케 하기 

위한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며, 3) 배우의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위한 신체적․반사적 각성(arousal)

을 개발시키기 위함으로 정리될 수 있다[5]. 이와 같은 

기본 목표 아래, ‘인체역학’의 모든 프로그램과 워밍업 

훈련은 서기, 걷기, 뛰기, 기어 다니기, 점프하기 등 인

간의 기본적인 신체 자세와 움직임으로 혼합․구성되

어 있는데, 이 안에는 배우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반복

된 훈련을 통해 이루어내야 할 필수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정확성’(precision), ‘균형’(balance), ‘조

화’(coordination), ‘효율성’(efficiency), ‘표현

성’(expressiveness) 그리고 ‘반응성’(responsiveness)으

로, 이 주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배우들이 ‘인체역학’의 각 프로

그램을 수행하기에 앞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인체역학’의 구성요소 중 첫 번째로 ‘정확성’은 무대 

위에서 일정하지 못한 배우의 감정에 대한 메이어홀드

의 고민과 연결되는 요소이다. 메이어홀드는 인간이 자

신의 감정을 언제나 똑같이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할뿐

더러 인간의 감정보다 신체적 반응이 그것을 선행한다

는 사실을 깨달은 후, 똑같은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

는 대신 인간의 정서를 반영하는 신체적 반응과 움직임

에 대한 ‘정확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배우의 극 중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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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이어

홀드에 의하면 배우는 마치 서커스 단원이나 아크로바

틱 무용수처럼 자신이 행하는 모든 신체적 움직임들을 

언제나 정확하고 일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숙지

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가능

하다고 보았다. 다만 그것은 신체 움직임의 ‘정확성’만

을 위한 독립된 특정 훈련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

니고, ‘균형’과 ‘조화’ 등 위에서 언급된 타 요소들이 함

께 뒷받침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정확성’이라는 요소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6].

두 번째 요소인 ‘균형’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 의

한 신체적 감각, 그리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을 일컫

는다. 인간의 신체는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감각 구조와 본능을 갖고 있는데, 메이어홀드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감각 구조에 ‘낯설고’, ‘부자연스러운’ 조

건을 부여함으로써 배우가 자신의 신체의 균형을 완벽

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예

를 들어, 한 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나머지 한 쪽 다리

만으로 자신의 신체를 지탱한 채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

면 인간의 신체는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무

의식적인 신체 본능을 보이게 되는데, 이 때 오히려 상

반신을 이용하여 원을 그리거나 혹은 상반신을 앞뒤로 

흔들어서 무의식적 신체 본능에 의식적으로 저항을 주

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배우는 무의식적인 신

체 균형 감각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요소 ‘조화’는, 먼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인체역학’(Biomechanics)의 용어적 해석으로 ‘bio-’와 

‘mechanics’의 만남과 연결시켜 이해될 수 있다. 즉, ‘살

아있는’ 인간의 신체와 ‘기계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이라는 두 이질적인 요소들의 만남이 메이어홀드가 주

장하는 ‘인체역학’의 핵심요소인 ‘조화’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조화’는 

배우가 자신의 신체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메이어홀드 훈련법들의 대부분은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들을 동시에 활용하고 조절하는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쪽 팔을 앞으로 

뻗어 팔꿈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행위를 지속하고, 동

시에 한 쪽 다리를 90도로 들어 무릎을 왼 쪽으로 돌리

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일정 시간 후 돌리고 있던 팔꿈

치와 무릎의 방향과 템포를 순간적으로 동시에 전환시

키는 것이다. 나아가 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이러한 움

직임에 각기 다른 정서를 투영시킴으로써 신체와 그것

을 조절하는 신경, 그리고 정서를 동시에 아우르는 의

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의도한 것이다. 또한 2인 1조의 

다양한 에뜌드를 통해 무대 위 상대 배우와의 신체적․

정서적 교감을 느끼게 하는 것, 나아가 열린 소통을 위

한 배우와 관객간의 ‘연극적’인 조화 역시 이 요소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4

‘효율성’은 메이어홀드가 자신의 방법론에 반영한 ‘테

일러리즘’과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그는 공장의 노동자

들이 최소한의 동선으로 최대의 생산량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듯이, 배우 또한 무대 위에서 행하는 어떠한 

행동(action)이라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

하여 필수적인 행동과 목적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

다[7].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정확성’과 ‘균형’ 

그리고 ‘조화’의 요소들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따라서 재차 강조하자면, ‘인체역학’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필연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

다섯 번째 요소, ‘표현성’은 메이어홀드가 자연주의 

연극 양식을 반대하면서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작품의 의도를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의 연

극관과 직결되어 있다. 그는 언어의 도움 없이 신체적 

움직임과 제스처의 상징성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

였고, 이를 위해 코메디아 델아르떼의 배우들과 같이 

신체의 유연함과 적합함을 통한 표현의 극대화를 요구

하였다. 메이어홀드의 연기 방법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

던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 1889-1977)의 연기를 

보면, 무성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

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이

어홀드가 주장하는 배우의 ‘표현성’의 문제인 것이다[8].5

4. 메이어홀드는 자신이 주장하는 ‘연극성’의 회복이 바로 배우와 관객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즉, 배우가 현실의 단면을 관

객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관객과 공유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찰리 채플린은 메이어홀드가 자신의 에세이에서 ‘인체역학’이 추구

하는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로 언급했을 정도로 메이어홀드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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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어홀드 ‘인체역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마

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반응성’이다. 이것은 배

우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자발적이고, 즉각적

으로 받아들여 반응(react)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영감을 받았던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이론과 연관

이 되어 있다. 메이어홀드는 배우의 ‘반응성’을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취급하였는데, 실제 ‘인체역학’의 모든 

방법론들은 내․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과 그것에 대

한 반응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우의 ‘반

응성’을 키우기 위해 메이어홀드는 그의 훈련 방법에 

여러 장치들을 도입하였는데, 내적, 정서적 자극을 주기 

위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음향효과의 활용뿐만 아니

라 각종 소도구와 소품들을 이용한 외적, 신체적 장애

물을 동시에 배치함으로써 자극에 따른 반응이라는 인

간의 본능적인 메커니즘을 훈련을 통해 습득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반응성’이라는 요소야 말로 ‘인체역학’이 

단순히 신체 중심적 방법론이 아닌 심리․신체적 방법

론의 새로운 시도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단순해 보이는 ‘인체역

학’ 프로그램이 실제는 오랜 기간의 훈련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언급한 그것의 구성요소들 때문이

다. 따라서 배우들은 위의 구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반복된 훈련으로 자신의 신체와 의식 속에 

그것들을 완전히 자리 잡게 해야 하는 것이다.

메이어홀드가 배우의 연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주

목한 점은 배우 자신의 신체와 정서가 연기예술의 재료

가 되면서, 동시에 배우 스스로가 그것을 조직하고 운

영해야 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9]. 따라서 배우는 

자신의 재료를 가다듬는 것 외에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

하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

러한 의미에서 ‘정확성’, ‘균형’, ‘조화’, ‘효율성’, ‘표현성’, 

‘반응성’으로 대표되는 ‘인체역학’의 구성요소들은 메이

어홀드가 예술적 표현의 주체로서 배우들에게 요구한 

필수조건들인 것이다.

관에 가장 부합되는 배우로 꼽힌다. 조나단 피치스는 찰리 채플린의 

연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1)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지만 마스크의 

이중적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특징들, 2) 음악과 행동의 조화, 3) 

신체적 정확성, 균형, 표현성 등의 특징들이 메이어홀드 ‘인체역학’과 

연관되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 하였다.

Ⅲ.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

GITIS에서 진행된 메이어홀드 워크샵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부분이 바로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이다. 그것

은 단순해 보이는 ‘인체역학’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많은 

양의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배우들

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기

본 워밍업 프로그램들이 ‘인체역학’의 형성 원리와 기본 

구조들을 이해하고 보다 복합적인 ‘인체역학’의 응용 프

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이

다. 또한 일상생활의 본능적, 무의식적인 신체의 움직임

에 익숙해 있던 배우들에게 자신의 모든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들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능력을 심어주기 위

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 안에는 ‘인체역학’의 모

든 구성 요소와 원리들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메이어

홀드가 언급한 ‘액팅 사이클’의 원리는 기본 워밍업 프

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앞서 배우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부분이다.6 즉, 모든 행위가 ‘의도’(intention), ‘자각 

혹은 인식’(realization), 그리고 ‘반응’(reaction)으로 구

성되어 있다는 ‘액팅 사이클’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 자신의 신체와 의식에 그것을 온전

히 자리 잡게 하기 위함이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의 목

표인 것이다.

◎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 1

■ 무대 위를 가장 일상적인 스피드와 에너지 레벨로 

걷기 시작한다. 인간의 걸음걸이의 템포와 스피드, 

에너지의 레벨을 1부터 10까지 나눌 수 있다고 가

정하고, 1은 가장 약한 단계, 10은 가장 빠르고 강

한 단계로 설정한다. 관찰자가 1부터 10까지의 레

벨 중에 하나를 불러주면 그 레벨에 맞춰 자신의 

걸음걸이를 변화시킨다. 

6. 메이어홀드는 인간의 신경 시스템과 반응 체계를 배우의 연기론에 

접목시켜 ‘액팅 사이클’이라는 원리를 창안하였다. ‘액팅 사이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배우 훈련 방법의 대안으로서 메이어홀드 ‘인

체역학’의 효용성 Ⅰ - ‘인체역학’의 형성 배경과 이론적 원리를 중

심으로”, 같은 논문, pp.102-103; Potter, Nicole, 같은 책, pp.7-9를 참

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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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무대 위를 레벨 5(가장 일상적인)의 단계로 

걷기 시작한다. 이번엔 관찰자의 신호 없이 무대 

위 동료들의 걸음에 신경을 집중한다. 어떠한 외

부적 사인 없이, 참여자 전체가 레벨 1에서 10까

지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해보도록 한다. 즉 참여

자 중에 한 명이 레벨을 바꾸면 그것을 감각으로 

인지하여 자신도 그 레벨에 합류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체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브레이크가 고

장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가? ‘인체역학’ 프로그램

을 통해 배우들이 기본적으로 되짚어 봐야 할 것은 배

우들이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에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

기 위한 악셀레이터, 즉 외향적 표현에만 온 신경을 집

중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악셀레이터 못지않게 변속장

치와 브레이크 또한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배우가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부적인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자신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 2

■ 똑바로 선 자세에서 오른쪽 무릎을 90도 각도로 

들어올린다. 균형을 잃지 않은 채 양 팔을 양 옆으

로 벌린다. 오른쪽 팔꿈치는 오른쪽으로, 왼 팔꿈

치는 왼쪽으로 회전시킨다. 동시에 들고 있던 오

른쪽 무릎도 오른쪽으로 회전시킨다. 여기에 위에

서 경험한 레벨 1에서 10까지의 단계를 적용시킨

다. 즉, 각 관절의 회전 스피드, 에너지, 템포의 정

도를 레벨에 따라 변화시키며 적용한다.(사진 1의 

왼쪽)

■ 일정 시간 경과 후 돌리던 행위를 그대로 정지한 

채, 오른쪽 무릎을 구부렸다가 점프를 하며 왼 발

과 교체한다. 즉, 이제는 왼 발을 90도 각도로 들

어 올리고, 모든 회전은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진

행시킨다. 점프를 하며 발을 바꿀 때 신체의 균형

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은 자세에서 이번에는 양 팔을 앞과 옆으로 뻗

고 양 손목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돌린다.(사진 1

의 오른쪽)

■ 위의 발 교체 과정을 반복한다.

 

사진 1.7

 ■ 바닥에 세로로 직선이 그려져 있다고 상상하며 

양 다리를 앞뒤로 벌려 그 직선상에 위치해 놓는

다. 이 때 양 발의 앞꿈치만을 활용하여 균형을 

잡아야 한다. 잠시 후 두 무릎을 구부렸다가 점

프를 하며 양 발의 위치를 바꾼다. 이 때 한번에, 

정확하게 이 전과 같은 선상에 발을 위치하는 것

이 중요하다.(사진 2)

 

사진 2.

■ 양 다리를 옆으로 약 1m 정도 벌린 후, 허리를 숙

여 양 손으로 양 발의 발가락들을 잡는다. 이때 양 

7. 본 훈련 사진들은 GITIS의 메이어홀드 워크샵에 함께 참여했던 배

우 Ziyun Hong, Marc Andrew Hem Lee가 모델을 한 것이며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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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뒤꿈치만 지면에 댄 채 균형을 유지해야 한

다.(사진 3의 왼쪽)

■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허리를 반대로 젖히면서 양 

손으로 양 발의 뒤꿈치를 잡는다. 중심이동이 바

뀌는 순간에 양 발의 뒤꿈치로 균형을 유지하던 

것을 앞꿈치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사진 3의 오

른쪽)

 

사진 3.

■ 한 쪽 다리를 편 채 90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앞으

로 뻗는다. 허리는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두 팔을 

함께 앞으로 뻗으며 최대한 90도 각도로 만든다.

(사진 4)

■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몸을 지탱하고 있던 나머지 

한 쪽 다리를 구부렸다가 점프를 하면서 발을 바

꾸어 준다. 이 때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사진 4)

 

사진 4.

무대 위에서의 삶은 우리의 실제 삶과는 다르다. 우

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에너지 또한 무대 위에서 

배우들에게 요구하는 에너지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메

이어홀드에 의하면 무대 위에서 배우들에게 필요한 에

너지는 필수적이고 효율적이며, 언제든 조절 가능해야 

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것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배우를 예술가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우리가 스

포츠맨의 움직임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최고의 기록을 

얻어내기 위해 가장 최적화 된 근육과 신체의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 

끊임없는 훈련을 지속한다. ‘인체역학’의 목표 역시 배

우가 무대 위에서 불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긴장을 제

거하고 가장 필수적이고 최적화된 에너지를 언제든 활

용할 수 있도록 배우의 정신과 신체를 훈련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다. 

위의 훈련들은 기본적으로 배우의 신체적 균형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록 인간의 신체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뇌가 담당하는 일일지라도 그

것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메이

어홀드의 주장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훈련을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자는 직접 경험을 통

해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평소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신

체적 균형을 담당하는 우리의 뇌와 근육, 관절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깨어나게 함으로써 

이러한 신체적 균형과 정확성에 대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 3

■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배치한다. 의자 옆쪽에서 

한 쪽 다리를 이용하여 의자를 올라가서 딛고, 그

대로 다른 한 쪽 다리를 바닥에 착지시키며 내려

온다. 즉, 의자를 딛고 걸어 올라갔다가 그대로 걸

어 내려오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동작의 처

음부터 끝까지 스피드와 에너지 레벨을 정확히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다.(사진 5)

■ 위의 과정을 레벨 1에서 10의 단계로 각기 적용시

켜 본다.(사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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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 의자 위에 올라가 한 쪽 다리를 90도 각도로 들어

올린다. 팔을 양 쪽 혹은 앞과 옆으로 뻗어 팔꿈치

(손목도 가능)를 서로 반대 반향으로 돌린다. 들어 

올린 다리의 무릎도 동시에 돌려준다.(사진 6)

■ 위의 과정에 레벨 1부터 10까지의 단계를 각기 적

용시켜 본다.

■ 일정시간이 지나면 지탱하고 있던 한 쪽 다리를 

구부렸다가 점프를 하면서 다리를 바꾸어 준다.

  

사진 6.

■ 의자 위에 올라가 한 쪽 다리로 지탱을 한 후 양 

팔과 나머지 한 쪽 다리를 앞뒤로 쭉 뻗는다. 몸을 

최대한 수평 상태로 유지한다.(사진 7의 왼쪽)

■ 의자 등받이 뒤에 서 있다가 점프를 하며 그대로 

의자를 뛰어 넘는다.(사진 7의 오른쪽)

  

사진 7.

■ 의자의 한 쪽 다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는다. 안정을 찾으면 그 상태로 걸어보기도 하

고 제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보기도 한다.(사진 8

의 왼쪽)

■ 스틱을 이용하여 같은 움직임을 취해 본다.(사진 

8의 오른쪽)

  

사진 8.

메이어홀드는 배우가 자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자

각을 위한 훈련이 지나면 의자, 스틱, 볼 등 다양한 물체

들을 활용한 훈련으로 연장시켰다. 이러한 대도구나 소

품을 활용한 훈련들은 배우가 그것들을 무대 위에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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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하게 다루게 하기 위한 기본적 목적뿐만 아니라, 그 

물건들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자신

과 무대 위에서 함께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

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메이어홀드에 의하면 이러한 

도구들은 배우 자신의 팔과 다리의 연장선이며, 더 나

아가 자신의 신체의 일부여야 한다[10]. 배우가 자신의 

신체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훈련 하듯이 

자신이 활용하는 대도구와 소품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균형과 조화를 부여하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다. 그 때야 비로소 마치 찰리 채플린의 지팡이처럼 단

순한 배우의 소품을 넘어 완벽하게 배우와 일체가 되는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 4

 ■ 파트너와 마주보고 양 손을 서로 맞잡는다. 서로

의 호흡과 무언의 소통을 통해 동시에 무릎을 구

부리며 점프를 한다. 처음엔 제자리 점프를 하다

가 호흡이 맞기 시작하면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

동해 본다. 언어적 소통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 처음엔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시작했다가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진행해 본다.(사진 9)

  

사진 9.

 ■ 파트너와 마주보고 각자 한 쪽 손바닥을 이용해 

스틱을 잡고 선다. 처음엔 스틱을 잡은 팔만 앞뒤

로 천천히 흔들다가, 익숙해지면 공간을 이동해

본다. 스틱의 높이를 바꾸어주기도 하고 앉았다

가 일어서는 등 자세를 바꾸어보기도 한다. 스틱

을 떨어뜨리기 않기 위해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

는 것이 중요하다.(사진 10의 위)

 ■ 파트너와 마주보고 스틱을 서로에게 던져 준다. 

던지기 전과 스틱을 받을 때 무릎을 이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

사진 10.

이제는 배우 자신과 또 다른 ‘살아있는’ 사람과의 조

화, 소통, 타협과 양보 그리고 공생을 위한 훈련이다. 여

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신체적 ‘액팅 사

이클’을 상대방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위에서 제시한 파트너와의 첫 훈련법에서 자신이 

점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식적 신호를 상대방과 

함께 공유하여야 하며, 준비된 신호를 함께 수행해야 

하고, 그 행위가 마무리되어 다음 행위로의 준비 또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8 무엇보다 서

로의 정서적 교류, 예를 들어 어느 방향으로 점프를 할 

것인가와 같은 내적 의도가 실제 행동을 선행해야 한다

는 점에서 바로 ‘인체역학’이 단순히 신체 중심적 방법

론이 아닌, 심리․신체적 방법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증

8. 여기서 말하는 1단계, 의식적 신호는 ‘액팅 사이클’에서 ‘의

도’(intention)에 해당하고, 함께 수행을 하는 2단계는 ‘자각 혹은 인

식’(realization)에 해당하며 마지막 3단계는 ‘반응’(reaction)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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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발견할 수 있다.

Ⅳ. 응용 프로그램

‘인체역학’의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 중 위에서 언급된 

것들은 글과 사진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한계 때문에 가

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훈련법 몇 가지만을 추려서 다

루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응용 프로그램 역시 기존의 

외국서 등에서 참고할 수 있는 에뜌드들을 제외하고, 

GITIS의 메이어홀드 워크샵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

던 ‘움직임 문장’(movement sentence)을 중심으로 고찰

해 나갈 것이다.9

‘움직임 문장’은 위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기본 워밍

업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그것은 마치 악기 연주를 위한 악보와 같은 

형태를 띠며 언어적 표현 없이 배우의 내적 충동과 그

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표현하기 위한 텍스트와도 같

다. 물론 ‘움직임 문장’의 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면, 

신체적 움직임의 조합 속에 텍스트의 언어를 추가시키

는 단계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언어적 표현 능력의 증

대를 위한 목적이 아닌, ‘내적 충동과 그에 따른 반응으

로서의 언어’라는 논리를 배우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에 보다 가깝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응용 프로그램 1

■ 걷기 → 균형 잡기 → 뛰기 → 점프하기 → 마침

(full stop)

■ 점프하기 → 뛰기 → 균형 잡기 → 걷기 → 마침

■ 기본 워밍업 훈련 1 → 이동(moving)10 → 기본 워

9. 현재까지 변형과 왜곡 없이 전해 내려오는 ‘인체역학’의 에뜌드 5개, 

‘돌 던지기’, ‘활쏘기’, ‘뺨 때리기’, ‘칼로 찌르기’ 그리고 ‘가슴까지 뛰

어오르기’ 등은 Law, Alma and Mel Gordon, Eisenstein and 

Biomechanics – Actor Training in Revolutionary Russia, McF, 

1996.; Pitches, Jonathan, Vsevolod Meyerhold, Routledge, 2003.에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10. 여기서 말하는 ‘이동’은 장소, 공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

히 변화된 공간이라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이

동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것은 걷기, 뛰기, 점프, 기어가기, 구르기 

등 공간을 이동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신체적 움

직임을 포함한다.

밍업 훈련 2 → 마침

■ 이동 → 기본 워밍업 훈련 3 → 이동 → 마침

본 연구자가 메이어홀드 워크샵에 참여할 때 위에서 

언급된 ‘마침’의 과정은 영어로 full stop으로 통역되었

다. 그러나 ‘인체역학’ 프로그램에서 의미하는 ‘마침’의 

과정은 ‘마침표’, ‘끝맺음’으로 번역될 수 있는 full stop

의 사전적 의미 외에 보다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이것

은 하나의 행동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끝을 맺었다는 것

과 동시에 다음 자극과 충동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심

리적, 신체적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축구 

선수가 공을 힘차게 찬 이후에 그 동작이 모두 완료된 

후 어디든지 뛰어갈 수 있는 상태, 혹은 다음 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의 프로그램에서 각 과정을 연결시키는 이행

(transition) 단계 역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각 행

위를 ‘마침’의 과정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한 후 다시 ‘액

팅 사이클’의 첫 단계인 ‘의도’의 과정을 거쳐 다음 과정

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즉, 위의 각 과정 사이에 

‘의도’, ‘자각’ 그리고 ‘반응’이라는 ‘액팅 사이클’의 세 단

계가 언제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응용 프로그램 2 - 의자, 책상 등 대도구를 포
함시킨 훈련

■ 기본 워밍업 훈련 1 → 이동 → 기본 워밍업 훈련 

2 → 마침

■ 이동 → 기본 워밍업 훈련 3 → 이동 → 마침

위에서 보듯 ‘인체역학’ 프로그램은 개별적이고 독립

적인 훈련법들을 하나의 코스로 조합시킨 것이다. 메이

어홀드가 창안해 낸 ‘돌 던지기’, ‘활쏘기’, ‘뺨 때리기’ 

등의 에뜌드 역시 이러한 기본 요소들이 한 데 모여 완

성된 것들이다. 따라서 ‘인체역학’ 프로그램은 그것의 

원리와 개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숙지했다면 행위자

의 의도에 따라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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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프로그램 3 - 음악과 함께 하는 훈련

■ 먼저 훈련을 위해 선택된 음악을 감상하며 그 음

악에 대한 자신의 내적 충동과 느낌을 관찰해 본다.

■ 음악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번엔 자신의 내적 

충동에 대한 반응을 신체적 표현으로 실행해본다. 

처음엔 손과 팔을 이용한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했

다가 점차 온 몸을 이용하여 이동과 점프 등 적극

적인 움직임으로 변화시킨다.

■ 위에서 행했던 음악에 대한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 

중 가장 특징적인 것 세 가지를 고른다. 다시 음악

을 틀고 이 세 가지 동작만을 반복해 본다.

■ 정해진 세 가지 동작을 이용하여 ‘움직임 문장’을 

구성한다. 즉, 이동과 점프, 기본 워밍업 훈련, 그

리고 정해진 세 가지 동작을 섞어 넣어가며 각자

의 창의적인 문장을 완성하고, 음악과 함께 이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본다.

■ 이번엔 전혀 다른 느낌의 음악을 활용하여 위의 

과정을 반복해 본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음악은 메이어홀드의 연극적 

가치관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 중 하

나이다. 그는 음악이 배우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도우미

이자 안내자이며, 음악의 법칙 안에서 배우는 배역과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리듬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

‘인체역학’의 실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음악은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의 과정뿐만 아니라 전체 응용 프로그

램에서도 배우의 내적 충동과 자극을 위한 필수적인 수

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위의 훈련에서 인지해

야 할 것은 음악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자극에 대한 

독창적인 반응을 분출하는 것에만 집중해선 안 되다는 

것이다. 음악은 단지 개인의 내적 충동을 자극하기 위

한 도우미에 해당하는 것일 뿐, 중요한 것은 음악을 통

해 얻은 외형적, 신체적 움직임을 다른 종류의 음악에

서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신체적 ‘정확성’을 얻어내

야 한다는 것이다.

◎ 응용 프로그램 4 - 내적 충동을 포함시킨 훈련
 

■ 점프(분노의, 화난) → 이동 → 점프(기쁨의, 환희

의) → 마침

■ 걷기(외로운) → 마침 → 걷기(기쁨의, 환희의) → 

마침 → 뛰기(필사적인, 간절한) → 마침

■ 점프(놀람) → 걷기(사색의) → 마침 → 점프(분노

의, 화난) → 걷기(기쁨의, 환희의) → 마침

같은 신체적 움직임도 인간의 심리적 충동과 자극에 

따라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위의 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은 배우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접 체험해 

보는데 있다. 그러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심리

적 충동은 배우의 개인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 반응으

로서 표현되는 신체적 행위는 언제나 정확하고 명확해

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배우의 신체적 행동만을 가지고

도 관객이 그 배우의 심리 상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

을 만큼 객관적이고 또한 반복 가능해야 한다.

◎ 응용 프로그램 5 - 텍스트를 포함한 훈련

■ 이동 1 →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 1 → 이동 2 → 

마침 → 대사 1 → 마침

■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 2 → 이동 3 →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 3 → 대사 2 → 마침

■ 이동 4 →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 4 → 이동 5 → 

마침 (‘움직임 문장’ 전체에 걸쳐 대사 3을 지속적

으로 말하기)

■ 마침 → 대사 4 → 마침 → 기본 워밍업 프로그램 

5 → 이동 6 → 마침

■ 마침 → 대사 5 → 움직임 7 → 기본 워밍업 프로

그램 6 → 움직임 8 → 마침

■ 위의 ‘움직임 문장’에 배역의 목적(작품을 관통하

는 혹은 한 장면의)을 넣어 적용시켜 보기11

11. 본인이 훈련에서 사용한 대사에 해당하는 작품과 배역을 활용하면 

보다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갈매기〉 1막에서 메드베덴코 배역

이 갖는 목적이 ‘마샤의 사랑을 얻어내기’라고 한다면, 배우가 그 목

표와 대상을 자신의 ‘움직임 문장’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모든 신체

적 반응과 움직임의 성질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움직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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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단계가 ‘움직임 문장’ 만들기 중 가장 복합적이

고 응용된 훈련이다. 이 과정에서 마침내 텍스트의 대

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하나의 대사는 텍스

트의 한 문장에 해당한다. 즉, 위의 훈련에서 총 다섯 

가지의 대사가 필요하다면 텍스트의 다섯 문장을 발췌

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독립

된 신체적 과정과 마찬가지로 대사 역시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액팅 사이

클’의 각 과정을 정확하게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각 과정에 대한 정당한 동기를 갖는 것 또한 필

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움직이

는가? 왜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래서 왜 내

가 지금 이 말을 해야만 하는가? 각 과정에 대한 이와 

같은 내적, 신체적 정당화(justification)를 거침으로써 

언어 또한 자극에 대한 하나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간의 본능적 메커니즘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표인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총 두 편에 걸쳐 메이어홀드 ‘인체역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한국 내 실제 

배우 교육 및 훈련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

과 효용성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인체역학’의 형성에 영향을 준 배경 이론들

과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편인 본 연구에

서는 ‘인체역학’의 구성 요소들과 현재 러시아에서 활용

되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그것의 실제

적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연극 예술이 가져야 할 본연의 ‘연극성’과 연극의 사

회적 역할을 강조했던 메이어홀드에게 있어서 배우는 

그의 연극적 가치관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매일 달

라지는 배우의 감정에 관한 문제를 배우라는 존재에 대

한 부정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고든 크레이그(Edward 

Gordon Craig, 1872-1966)와 달리, 메이어홀드는 체계

적이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장’에 포함시킨 메드베덴코의 대사 역시 그 신체적 반응과 함께 연

결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믿었다. ‘인체역학’은 이러한 메이어홀드의 믿음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자극과 충동, 그로 

인한 신체적 반응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 메커니즘

을 배우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심리․

신체적 연기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의도’, ‘자각

과 인식’ 그리고 ‘반응’으로 구분되는 ‘액팅 사이클’의 기

본 원리는 배우의 모든 신체적 반응과 행동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공식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배우 개인의 신체적 능력 개발을 

위한 독립된 훈련에서부터 배우가 다루는 소도구와 사

물들, 나아가 상대 배우와의 조화를 아우르는 ‘인체역

학’의 체계적인 단계와 넓은 범위는 공연예술의 재료이

자 동시에 표현 주체인 배우라는 존재에게 무대 위에 

공존하는 모든 표현 수단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한

다. 그리고 ‘인체역학’의 기본 원리와 구성 요소들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된 후 훈련자의 창의력으로 자신만의 

‘움직임 문장’ 혹은 에뜌드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과거의 고정된 연기 방법론의 탐구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닌, ‘인체역학’을 응용한 새로운 연기 방법론으로

의 긍정적 전이 가능성 또한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인체역학’은 언어와 감정 표

현 중심의 한국 내 배우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연기 방

법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간의 정서와 신체로 대

표되는 배우의 재료 및 표현 매체를 동시에 훈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그 가치를 갖는다고 판단

된다.

배우의 연기예술이 갖는 무형적 성질과, 글과 사진만

으로 배우의 연기 방법론이 온전히 설명되기 힘든 한계 

때문에 그 동안 한국 내에서 ‘인체역학’에 대한 본격적

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본 연구가 그 동안 단

순히 신체 중심적 방법론이라 오인 받던 ‘인체역학’에 

대한 재인식을 고취시키고 그것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현장 적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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